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응답과 축복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하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이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

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

읜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2그러자 그 

열둘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 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

전으로 미뤄 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그러니 한

번 찾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일곱 

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4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

겠습니다.” 5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

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

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6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

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새한글 성경 사용 

새해 성경통독 

1.12 다음주 말씀권면 

1.19 오후 커피토크 - 양성문 집사님 

점심식사 섬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직회 

길목교회 성지순례 

2024년 길목교회 회계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한 중보 

 


